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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1-10  독자불만처리

불만제기인   ○  ○  ○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주 문

  스포츠동아 2018년 2월 21일자「김종민, 900억 사기죄로 법정구속…억울…」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라온 스포츠동아「김종민, 900억 사기죄로 법정구속…

억울…」이라는 제목에 깜짝 놀라 클릭해봤더니 실제 상황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

램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제목으로 독자를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동아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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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살자’ 김종민, 억울하게 교도소 수감… 힘든 적응

  입력 2018-02-20 16:19:00

가수 김종민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16일 오후 방송된 JTBC ‘착하게 살자’에서는 돈스파이크와 김종민이 새롭

게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을 살게 됐다.  

이날 김종민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왔다. 그는 시종일관 어리바리한 모습

으로 신원확인 절차부터 난관이었다.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입 김종민이 4번방에 입실했다. 빽가는 김종민과 함께 사업을 하려는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은 뒤에 그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 김종민은 900억대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다. 

그는 쉽게 교도소에 적응하지 못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편 JTBC ‘착하게 살자’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220/88756201/1>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지난 2월 16일 방영된 JTBC 예능프로그램 ‘착하게 살자’의 내용

을 기사로 다루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김종민, 900억 사기죄로 법정구속…억

울…」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JTBC ‘착하게 살자’는 구속부터 재판, 수감까지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는 일련

의 과정을 연예인들이 몸소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와 가수 김종민이 새롭게 출연했는데, 김종민은 프렌차이즈 사업 900

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다는 설정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처럼 해당 방송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는 위 제목을 실제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220/8875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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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송이나 영화 속 스토리를 실제 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

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연예계의 단순한 가십거리라도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

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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